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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부터� 사역을� 위해� 기도하면서� 교재를�
준비하며� 인도자가� 오기를� 기다렸는데� 2021년� 7월,�
김창연� 선교사� 부부와� 함께� 브라질� 최북단� 마까빠
에서� 일대일을� 진행하면서� BEE� 사역이� 시작되었다.�
그� 후� 살바돌,� 이따이바,� 아마존� 등� 브라질� 북부와�
북동부� 지역에서� 일대일,� 갈라디아,� 로마서� 세미나
를� 진행하였고,� 상파울루와� 리우� 근교� 여러� 도시에
서� 지난� 1년� 반� 동안� 모두� 40여� 회의� 세미나를�
진행하였다.�

브라질� 복음주의� 교회는� 지난� 10년� 동안� 놀랍게�

성장하고� 있으며� 매년� 일� 만개의� 교회가� 개척

되고� 있지만� 그� 교회를� 담임할� 목회자가� 없다.�

그렇기에� 신학을� 하지� 않은� 평신도� 리더들을� 목

회자로� 임명하는데� 이분들을� 말씀으로� 훈련시키

는� 것이� 너무� 필요한� 상황이다.� 또� 브라질� 교회들

은� 기복주의와� 은사주의� 운동을� 통해� 크게� 성장

하였는데� 이제� 그런� 교회들이� 말씀� 사역을� 갈망

하며� 제자훈련에� 대해� 큰� 관심을� 두기� 시작하였다.�

바로� 이때� 브라질에� BEE� 사역을� 통한� 말씀� 훈련과�

제자훈련을� 시작하게� 된� 것은� 결코� 우연이� 아닌�

하나님의� 예비하심이라고� 믿는다.� 쉽고� 가까운� 곳에�

갈� 것인가,�아니면� 멀고�힘들고� 비용이�많이�들지만�

그곳에� 갈� 것인가?

브라질은� 세계에서� 다섯� 번째로� 큰� 나라로� 남한의�

85배가� 되는� 무척� 큰� 나라다.� 처음부터� 브라질�

BEE� 사역의� 시작은� 북동� 지역이었다.� 그곳은�

복음화율이� 가장� 낮았고,� 목회자들이� 턱없이� 부족

한� 곳이었다.� 말씀으로� 준비된� 사역자가� 없는� 곳에�

복음화율이� 낮은� 것은� 당연한� 것이� 아니겠는가?�

세미나� 후,� “이렇게� 체계적으로� 말씀을� 배우는�

것은� 평생� 처음”이라며� 눈물� 흘리며� 간증하시는�

목회자들을� 볼� 때� 큰� 보람을� 느낀다.� 그러나� 그곳에�

가기까지는� 15~20시간� 정도� 소요되며,� 비행기와�

버스로� 이동해야� 하기에� 경비도� 무시� 못� 한다.

세미나를� 한번� 마치면� 그곳에� 계신� 목회자들은�

빨리� 다음� 세미나를� 하자고� 요청하지만� 쉽게� 결정

하지� 못하는� 상황이� 아쉬울� 뿐이다.� 한번� 다녀오면�

[선교사�선교현장②�브라질]

여덟번째 이야기

BEE Brazil의 시작!

아마존 지역 세미나

빨강 10% 미만, 노랑 10%-15%, 연두 15%-20% 
민트 20%-25%,  갈색 25% 이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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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� 힘들어서� 또다시� 거기에� 가야만� 하나� 하는�

생각이� 들어� 그냥� 가까운� 곳에서� 쉽게� 사역을� 하고�

싶은� 마음이� 든다.� 왜냐하면� 선교사가� 사는� 상파

울루에서도� BEE� 사역을� 효과적으로� 하고� 있기�

때문이다.� 주변에서� 목회를� 잘하고� 계시는� 목회자

들에게� BEE� 사역을� 통해� 본� 교회의� 제자훈련� 정착

을� 돕고� 있으며,� 특정� 교회에서� 세미나를� 인도하

면서� 지도자들을� 훈련하며,� 또� 훈련된� 사람을�

통해� 다른� 사람들을� 훈련하는� 일을� 잘하고� 있다.� �

이렇게� 가까운� 곳에서� 쉽게� 효과적으로� 사역을�

할� 수� 있는데� 왜� 그렇게� 멀고� 힘들고� 비싼� 돈을�

들여가면서� 그런� 곳까지� 사서� 고생하며� 가야� 하

는가� 하는� 마음에� 갈등이� 생긴다.� 그럴� 때마다�

“마게도냐로� 건너와� 우리를� 도우라”라는� ‘단� 한�

사람’의� 요청을� 거절하지� 않고� 동쪽에서� 서쪽으로�

방향까지� 바꿔� 힘들게� 달려간� 바울처럼� 가깝고�

쉬운� 곳뿐� 아니라� 멀고� 힘들지만� 말씀과� 도움이�

필요한� 목사들에게� 달려가고� 싶은� 마음을� 주시는�

분이� 주님이심을� 믿고,� 바울� 코스프레는� 아니지만�

순종해보려고� 한다.

 

[정리� 정주영� 편집� 최선]�

�BEE� 소식

1.� 2023년� “빚진� 자입니다.”� 복음을� 전하며,� 서로�
용서하고,� 사랑하며� 빚진� 자로서� 하나님께� 헌신
하는� BEE� 가족을� 축복합니다.�

“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

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(롬1:14).” 

2.� '하나님의� 메신저'� 전� BEE� World� 대표이셨던�
알�브릿지스� 선교사님의� 세미나가� 있습니다(4/20~22).�
문의는� BEE� 사무실� (Tel)� 02-822-9480.� �

3.� 아프리카� 현지화� 사역을� 위한� 스마트폰이� 필요
합니다.� 사용하지� 않는� 스마트폰이� 있다면� 본부
로� 보내주세요!� 선교에� 잘� 활용하겠습니다.

[글쓴이� 박지웅� 선교사]

선교사이신� 부모님을� 따라� 1971
년부터� 베트남,� 독일,� 브라질의�
선교지에서� 살았으며,� 상파울루�
침례�신학�졸업�후� 1994년�Fuller�
신학교에서� 선교학을� 전공한�
후�브라질에�선교사로�파송되어�

지난�30년간�목회자들을� 위한� 다양한� 훈련� 사역
을� 진행하고� 있다.� SEED� 선교회� 소속으로�
BEE� Korea와� BIBLETIME과� 함께� 말씀� 사역을�
진행하고� 있으며� 중남미� 현지인� 선교� 헌신자
를� 훈련하여� 모슬렘� 지역과� 북방에� 선교사를�
보내는� 일을� 감당하고�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

15시간 걸려 달려간 삐아우이에서 세미나를 마치고

브라질 최 북단 마까바에서 진행한 

다섯번째 사역(롬, 일대일)을 마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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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otoon [모놀로그 in 바이블]

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
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
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!

출처 https://instagram.com/monotoon_kimsookyun

https://instagram.com/monotoon_kimsookyun

